토론토 여행기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토론토에서 농장을 하시는 삼촌댁에 다니러 가는 길이다. 비행기로 약 15시간의 지루한 비행끝에 드디어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였다. 토론토 공항은 마치 인천 공항처럼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어학연수를 위해 비영어권 학생들이 캐나다 토론토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 일본은 물론 아시아 대륙의 중국 유학생들을 여기저기 찾아 볼수가 있다.
입국 심사대에서 사람들의 줄서기 뒤를 따라 금새 입국심사대를 빠져나갈수가 있었다.
한국의 7,8월은 가히 찜통더위로 숨쉴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짜증이 나고 푹푹 찌는 날씨다. 그러나 여기 캐나다 토론토 날씨는 한국의 초가을 날씨처럼 조금은 청명하면서도 하늘에서 작렬하는 태양이 다소 따가울 정도다. 신선한 바람이 코끝을 자극한다. 그것도 푸름 한 풀 냄새와 시원한 공기가… 날씨 또한 정말 맑고 푸르르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토론토는 맑은 구름과 깨끗한 환경 때문인지 그 높은 창공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바둑판 모양처럼 반듯반듯 너무도 정결하기 까지 하다. 거기에 온 세상이 초록빛을 띠고 있으니 가슴 설레는 일이다. 공항에 픽업 나온 친지를 따라 토론토 시내를 가로질러 어디론가 나를 태운 자가용은 휙휙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나라 강원도를 가는 듯한 좌우의 멋진 신록들. 키고 크고 곧게 뻗은 자태들의 아름들이 나무들! 



그들은 멀리 한국 외진 곳에서 온 시골청년을 맞아 바람소리로 대신 인사하고 있었다. 창문의 버튼을 살며시 열어 나도 바람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들만의 인사소리를…
한 시간 가량이나 달렸을까? 나는 이 아름답고 한적한 토론토의 시내 외곽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배낭 속에 손을 넣어 디지털카메라를 더듬거렸다. 잘 보존된 자연 그대로를 영원히 놓칠 수 없는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다. “찰칵, 차알칵!”. 분명 대자연이 내린 신이 주신 선물임에 분명하다. 흥분된 맘으로 약 1시간 40분을 심장이 터질듯한 고조된 마음을 가라앉으려고 스스로 애쓰려고 했지만 잘 멈춰지지 않았다. 한 손엔 잡은 카메라로 내 왼쪽 가슴을 움켜 쥐어 짜았다. 조금이라도 진정할 수 있다면 가파오른 숨을 돌릴 수 있으련만. 탄성을 지른지 1시간 40분가량의 거친 숨소리가 어느 소박한 마을 어귀로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하얀 페인팅 담장과 붉은색 기와를 얹은 듯한 집 몇 채의 작은 동네였다.
마당은 가히 골프장 처럼 잘 다듬어진 뜰, 그리고 예쁘게 단장된 화단…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 때문에 튀틀린 배를 달래주기라도 하듯, 친지는 맛있는 김치와 뒤 뜰에서 가꾸었다는 상추쌈으로 금새 한상 차려 주셨다.
이곳 토론토에서도 고향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다.
시차 적응으로 피곤이 엄습해 왔다. 긴 여정의 탓으로 토론토의 대 자연은 나를 삼켜버린채 꿈속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